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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5

쓸모를 다한 산업유산의 재탄생

작은 언덕이 있어 신선들이 유람을 즐겼다는 선유봉은 1968년 한강개발을 통해 선유도 섬이 
되었다. 도시의 공업화에 따라 시민들의 식수를 제공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2002년 
선유도공원으로 새롭게 변화했다. 선유도의 아름다움은 공원 내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양화대교나 
한강공원에서 조망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 특히 한강시민공원에서 선유도로 향하는 선유교는 
꼭 가봐야 할 한강교로 꼽고 싶다. 서울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가 있지만 선유교는 
한강에서 유일한 보행자 전용 다리이다. 선유교는 한불 수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 건축가 
루디 리치오티가 설계했으며 직선과 타원이 교차하는 조형미가 아름답다. 선유교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한강이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란 걸 알게 해주었고 다리 위에서 선유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밤에는 무지개다리를 연상하는 조명이 켜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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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언덕이 있어 신선들이 유람을 즐겼다는 선유봉은 1968년 
한강개발을 통해 선유도 섬이 되었다. 도시의 공업화에 따라 
시민들의 식수를 제공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2002년 
선유도공원으로 새롭게 변화했다.

코스 거리            1 1.5 Km

코스 시간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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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선유 걷고 싶은 거리

폐정수장의 시설과 지형을 그대로 살린 물의 정원 

선유도공원

21

     2009년 서울 도시철도 9호선이 개통하면서 양평동 일대는 공업지구로의 모습을 벗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외관은 옛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내부는 다양한 컨셉을 가진 개성 
있는 카페나 공방들이 들어섰는데 이 일대를 쾌적하게 조성해 선유 걷고 싶은 거리가 탄생했다. 
이후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2015년부터 ‘시월의 선유’ 라는 플리마켓이 매년 열리고 
있다. 지역주민과 예술인, 상인들이 함께 모여 문화와 나눔을 공유하는 마을 축제이며 2019년 
4월에는 국내 최초로 고양이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예로부터 선유도의 봉우리가 고양이를 
닮아 괭이산이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착안해 ‘선유마을 고양이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과거 선유봉이라 불린 이곳은 작은 봉우리가 있고 풍경이 빼어나 신선들이 유람하며 즐기던 
곳이었다. 이후 양화대교가 개통되고 1968년 본격적인 한강개발이 시작되면서 깎여나가다가 섬이 
되었다. 1978년부터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20여 년간 사용되다가 폐쇄되었고 2002년 
5월에 지금의 모습인 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선유도공원은 산업화의 증거물인 정수장 시설을 
최소한으로 개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재생 생태공원이다. 송수 펌프실로 쓰던 건물은 보수하여 
한강역사관이 되었고 계단식 수조에서는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공원은 녹색 기둥의 
정원, 바람의 언덕, 자생습초지, 전망대 등 다양한 테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 선유도는 도시락을 싸와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아 도심 속 힐링 여행지로 
손꼽힌다. 과거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했던 선유도는 현재 서울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 
속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일대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43

 

 

 




